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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22년부터 졸음운전 방지, 조도 개선 지원 등으로 민간 안전투자 촉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 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

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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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만 내 주요 재해예방시설 예시

구분 장비 내용 사진

충돌·끼임 
방지

피닝스테이션
중량물 하역 및 크레인 

작업 시 항만 내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중장비
긴급제어
시스템

지능형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해 야드 하역장비(크레인, 

리치스태커, 지게차 등)와 작업자 간 

충돌 징후 감지 시 자동으로 

정지하고 경보 알람을 발생

차량 
과속단속 
시스템

야드 내 차량 과속여부를 

기록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게이트 통과 단계에서 

안전교육 실시, 출입제한 등 

제재를 자동으로 부과하여 

항만 내 안전 주행문화를 확산

컨테이너 씰 
자동발급기

공‘컨’ 반출 시 씰(Seal) 수령을 

위한 차량 기사의 도보 이동 

과정에서의 치임 사고(무단횡단 

등 기인) 예방을 위해 터미널 

게이트에 씰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물류흐름을 개선

졸음 운전 
방지시스템

하역장비(Y/T 등) 운전자의 

동공 또는 안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졸음운전, 전방 

미주시 여부 등을 감지하여 

항만 내 차량 사고를 예방



구분 장비 내용 사진

추락·낙상 
방지

라싱케이지
화물 고정 및 해제 시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

콘 미제거 
자동감지 
시스템

지능형카메라로 컨테이너의 

콘(Cone) 제거 여부를 자동

으로 감지하여 콘 미제거로 

인한 트레일러 동반 권상, 

적재 컨테이너 붕괴 및 관련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

스마트에어백

하역장비 고소작업 중 추락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

안전구역 
확보

조명탑 조도 
개선

노후 조명탑 교체 및 조도 

상향을 통해 근로자 및 

하역장비 시인성을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보행자 통로 
도색

작업장 내 차량 통로와 

보행자 통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 치임사고 

예방 등 인명 안전을 확보


